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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이둘러앉아정을나누고그동

안 소원했던 이들을 반갑게 맞을 수 있는

명절이 반갑지 만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러시아 땅을 떠돌다 고국으로 온 고려인

들 시설에서명절을맞는어르신들 진도

앞바다에 잠든 자식(가족)을 기다리는 세

월호실종자가족들

가족에게줄선물을고를때고려인에게

건넬 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

신이 고향집에 갈 차표를 예매할 때 팽목

항으로 가는 승합차에 몸을 싣는 청춘이

있다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설 노인들을 찾아가 공연을 여는 실버

악단이있다 추석을앞두고가족보다이

웃에게먼저정(情)을 전하는사람들의얘

기를전한다

명절이면기부천사가되는공판장사

람들 광주 각화동 원예농협 공판장엔

명절 대목 장사가 파장할 쯤이면 특별한

방송이 울려퍼진다 상인 여러분 올 추

석에도 33번 중매인이 고려인 마을로 햇

과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

은 33번앞으로

방송이끝나기무섭게 1t 트럭 2대 분량

의 햇과일이 쌓인다 33번 중도매인 류재

석(61)씨가 바쁠때면 다른 중도매인이 배

달을가거나고려인마을에서직접과일을

가지러온다 벌써 5년째계속되는풍경이

라상인들도고려인들도낯설지않다

류씨는 십 수년 전 화순에서 교편을 잡

았던이천영 (사)고려인마을이사장을알

게 됐다 당시 그들관계는 학부모와 교사

였다 이 이사장이교편을놓고이주노동

자와 고려인의 광주 정착 활동을 돕기 시

작하면서부터류씨는그들의후원자가됐

다 류씨는 아끼면 뭐하나 썩기 밖에 더

하나 상태 좋을 때 나눠야지라는 생각으

로 (기부를) 시작한게 5년 전부터는 원협

공판장 식구들 모두가 함께 하게 됐다면

서 있는 과일을 조금 나누는 것 뿐인데

주목받는것같아죄진것마냥쑥쓰럽다

몰라서 그렇치 세상에 착한 사람들 정말

많다고말했다

노인들 위로하는 할아버지 공연단

음악과 춤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특급

노인들도 있다 추석 연휴 전후를 중심으

로 요양시설을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청

춘악단얘기다

지난 3일오후북구본촌동이삭요양원

에 꾸려진 작은 무대 위로 카랑카랑 목소

리의최일방(81) 할아버지가올라섰다 뒤

이어한껏멋을낸공연단이올라와소개

를 마치자 김영복(72) 할아버지의 아코디

언소리가 실내에울려퍼진다 공연이 시

작된것이다

무표정한얼굴로무대만바라보던요양

원 어르신도 내 나이가 어때 추억의 소

야곡 무너진 사랑탑 등 트롯 가요가 이

어지자 어깨가 들썩거렸다 웃음 소리도

들렸다 어르신들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

이피었다 청춘봉사단은이날이삭요양

원 공연에 이어 4일에는 장성 영락요양원

을찾아갔다

시설로 보내진어르신들만큼이나공연

을 펼친 청춘 악단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마다 아픔이 있다 단장인 최 할아버지

는 말을 못하는 50대 아들을 여태 품안에

거두고있는가하면단원대부분이기초생

활수급자로정부지원금으로생계를유지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무대에오를

때 만큼은 모든 걸 잊고 내 오늘 모든 걸

보여주고 가야지 이 양반들 한번 내가

즐겁게 해주고 가야지라는 생각만 한다

면서 우리도 늙고 지친 노인들이지만 저

친구들은 명절에도 시설에만 있지 않느

냐고말했다

팽목항으로가는젊은이들추석에

도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아

직도진도앞바다엔10명의실종자가잠들

어 있다 눈물이 말라붙은 실종자 가족들

곁을지키려는젊은이들이있다

지난 31일 오후 7시께 정성욱(39북구

신안동)씨와 강성권(34광산구 첨단)씨

박인용(37서울)씨 구민아(여33서울

신림동)씨등 4명은팽목항으로가는승합

차에몸을실었다 이들은광주YMCA 회

원들과 진도에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

들 곁으로 가 구호품을 지키고 화장실 청

소를 하며 밤을 지새웠다 회사원 정씨는

휴가를 냈고 올 가을 공무원 시험을 앞둔

강씨와박씨 구씨는수험준비도잠시미

뤄두고 팽목항등대지기를자처했다

정씨는 7월초 출장길에 안산 세월호 분

향소에 들렀다가 300개가 넘는 영정을 마

주한 뒤로 올 여름에만 7차례나 팽목항에

내려가 소리없이 실종자 곁을 지켜왔다

올 여름 팽목항을 한 차례 찾았던 강씨는

스터디회원박씨와구씨를이끌고이날다

시진도에가게됐다 팽목항에서무박 2일

의 봉사를 마친 이들은 실종자들이 잊혀

지는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우리라도 계속

발걸음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특집28면발행 <8910일자신문쉽니다>

노래로봉사로위로와나눔의한가위

장애인가족증도힐링캠프 2면

한가위 父子솔직토크 3면

힐링여행 템플스테이 11면

한가위문화나들이 12면

한가위극장가 13면

문화전당개관1년앞 14면

광주문화지도가바뀐다 15면

추석연휴생활정보 16면

기성용의추석메시지 17면

TV프로하이라이트23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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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
1732

맑음
2030

구름 많음
2029

맑음
1928

구름 많음
2027

추석이다 민족대이동을목전에둔 4일한복을곱게차려입고어린이집놀이터에

나온아이들의얼굴에는웃음이떠나질않는다오랫동안보지못한가족들에대한

그리움과만남의기쁨은아이나어른이나마찬가지다 반갑게맞이해주고 보듬어

주며 나눠주고 다시만날것을기약하는명절이야말로피곤한일상의 댓가아니

겠는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추석이온다 즐거운동심

추석연휴를위로와나눔으로시작하는사람들이있다지난2일오전광주시북구각화

동농산물도매시장내원예농협공판장에서중도매인들이손을번쩍들어올리며화이

팅을외치고있다

3일오후광주시북구본촌동이삭요양원을찾아간 청춘악단 단원들이치매노인등

을위해준비한공연에앞서한자리에모였다

광주 각화동 원예농협 상인들 광산구 고려인 마을 돕기

할아버지공연단 청춘 악단 요양시설찾아다니며봉사

팽목항지키는젊은이들세월호실종자가족눈물닦아줘

추석명절힘겨운이웃과情나누는사람들


